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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경과와예후판별에대한제언

Ⅰ. 서론

육체의 이상이나 사고 및 행동의 이상이 나타난 상태를

질병이라고 정의하고1)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는 의

료인의 의무에 해당되는 의료행위이다.

질병은 병의 원인이나 이에 대한 개체의 반응, 그리고

치료 방법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경과와 예

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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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make beneficial proposal for clinical application  on some of the most common disorders
treated by Oriental medicine by analyzing treatment process and prognosis.  

Methods Number of peculiar attributes pertaining to a specific disorder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ose attributes, patterns
associated with process and prognosis were interpreted in reference with classical literatures. 

Results 1. Factors which can influence the progression and prognosis include time of onset, intensity of symptoms, course of
passage, effects of risk factors, condition of the patient's righteous qi(正氣), accuracy of differential diagnosis made
by the practitioner, accuracy of treatment methods, and other unexpected external influences.

2. Correlation between the condition of disorders and treatment progression is closely associated with proper treatment
procedures and performances. The time of onset and intensity play critical roles in the treatment process and
prognosis and showed pattern tendency with mutual interactions. 

3. When there is complication of various disorders, it is ideal to give priority to more urgent illness and take care of
moderate illness later. If there isn't any correlation between disorders, treat them in the order of acute to chronic
disorders. The approach is reversed when disorders are related, treating in the order of most chronic to most acute. 

4. In a case of complication of various disorders, depending on the disorder being acute or chronic, intensity, and
accuracy of treatments, either a domino effect or gradual fade out of symptoms were witnessed.

5. The concept of “Five Evils Theory” according to Nan Jing(Difficult Classic) is essential in grasping disease
progression due to interrelationships between zangfu organs. 

Conclusions Predicting of disease process and prognosis for vast array of disorders treated by Oriental medicine is a very difficult
task, yet evaluating the disorder's peculiar properties and influential factors resulted in few principles which can be
effectively applied into clin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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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의 원인이 불확실한 것이 많고 치료의 방법도

정립된 것이 많지 않으며, 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에 대한

생체의 반응도 개체차가 커서 올바른 예후를 판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올바른 경과와 예후의 제시는 한정된 진료 분야에서 많

은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가능한 일이고, 특

정 질환에 대한 다양한 연구 보고나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종합하였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일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근거 중심적이

아닌 현상적 진단시스템으로 광범위한 영역의 환자들을

진료해야하는 한의학의 학문 구조상 이에 대한 올바른 정

보를 제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전문의 과

정을 이수하는 한의사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

고, 학교에서 충분한 임상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현실에

서 경험이 부족한 한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환자

들을 진료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은 양질의 의료 환경을 추

구하는 시대적 상황에도 적절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진료의 과정에서 환자의 경과와 예후에 대한 올바른 판

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계의 적절한 제안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광

범위한 질환을 대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조합하

여 병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인 辨證, 혹은 辨證求因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접근 방식과 경과의

관찰을 통하여 어떻게 환자의 예후를 추정할 것인가에 대

한 필자의 소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제안은 바이러스나 세균성 질환 등 한방 의료영역에

서 사실상 보기 힘든 감염성 질환을 제외하고 있음을 서두

에서 밝히며 임상에서 환자의 경과에 대한 예측과 치료 종

결시점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하는 바이다.

Ⅱ. 본론

1. 질병의 경과와 예후에 영향을 주는 중요인자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질병의 경과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① 발병일

발병일이 언제인가 하는 것은 환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이다. 병에도 항상성이 존재하여 급성일수록

빨리 회복되고, 만성일수록 늦게 회복되는 특징이 있다. 

② 질병의 경중

질병이 輕한가 重한가는 앞으로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경한 질병은 쉽게 치료되지만 중한 질병은

잘 회복되지 않고 예후도 좋지 않다.

③ 질병의 진행상황

질병의 진행상황이 호전되고 있는가, 악화되고 있는 중

인가 하는 것도 경과와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 인자이다.

호전되고 있는 병은 약간의 치료에도 쉽게 호전되고, 악

화되고 있는 질병은 오랜 치료와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④ 위험인자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잘못된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환

자가 위험인자(습관)에 노출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

제는 예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자면 당뇨병 환

자가 식탐이 많다면 이는 난치병이다. 가족력에서 당뇨 환

자가 많이 발견된다면 이는 유전적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

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난치에 속한다.

허리가 아픈 사람이 슈퍼마켓과 같이, 많이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면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환자의 성별과 나이, 질병과 유관한 생

활습관, 가족력, 합병증 등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종합하

여 환자에게 올바른 생활지도를 통해 위험인자를 개선하

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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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기의 상태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正邪抗爭으로 인식하고 있다. 正

氣는 선천지기인 元氣와 폐의 호흡작용을 통해 공급받는

宗氣, 음식의 소화흡수를 관장하는 中氣, 臟腑之氣 등을

포괄하는 생명력으로2) 인체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항상

성(homeostasis)과 유사한 의미이다. 

정기는 삶의 영위과정에서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게 살

거나(잘못된 습관), 七情의 所傷(스트레스 등), 혹은 의사

의 잘못된 시술이나 久病 등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정

기의 상태는 식사(飮食有味 혹은 無味), 소화, 수면, 대∙

소변 등과 脈象 등의 관찰을 종합하여 유추할 수 있다. 

《黃帝內經素問∙刺法論》에서“正氣存內, 邪�可干”이

라 언급한 것3)과 같이 정기는 질병의 경과에 중요하게 작

용하고 이에 대한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은 치료의 경과와

예후의 결정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脈象은《黃帝內經素

問∙平人氣象論》에서“有胃氣則生, 無胃氣則死”라고 하

였고, 《黃帝內經�樞∙終始編》에서“邪氣來也 緊而疾, 穀

氣來也 徐而和”한 것처럼3) 胃氣의 有無가 正氣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胃氣가 정상이면 평온하면서도 힘이 있는 상

태의 맥이 관찰되고, 소화흡수나 대∙소변의 장애가 없을

때 정기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급∙만성 경증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으나 중증

질환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

⑥ 변증의 정확성

辨證求因이라는 한방 진단시스템은 광범위한 진료영

역에서 유효하다. 한의학은 證이라는 외부의 발현양상을

귀결하는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고, 이 결과는 치료로

연결되어 辨證施治라고 하는 독특한 진단 및 치료 체계

를 구현하고 있다. 단 이 체계는 다음의 단계가 연속되어

야 한다.

a. 원인의 파악이 가능한가? 

b. 증의 조합이 하나로 귀결되는가? 

c. 그리고 치료방향이 설정되는가? 

상기한 a, b, c의 상황이 어느 하나라도 적절하게 실행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치료의 정확성으로 발전할 수 없

게 된다. 

⑦ 치료의 정확성

올바른 치료는 올바른 변증을 바탕으로 한다. 변증이 되

고나면 치료방향은 자연스럽게 설정된다.

예를 들면 火病을 主訴症으로 하는 환자의 脈이 洪�하

고 舌苔가 有黃한 實熱의 상태를 나타내어 心火를 瀉한다

고 치료의 방향이 설정되면 그 환자에게 침으로 少府(HT8)

瀉를 했을 때나 中(CV17)에 BUM을 시술하였을 때5), 혹

은 三黃瀉心湯을 처방하여 복용하였을 때 호전반응이 나

타나야 한다. 올바른 변증에도 불구하고 호전반응이 나타

나지 않을 때가 임상에서 종종 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처방의 자극이 질병을 치료하기에 부족했을 가

능성이 높다. 이때에는 약이나 침과 같은 치료 자극을 더

강하게 주었을 때 예상했던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 

둘째는 시술의 잘못에 있다. 침을 예로 든다면 少府穴의

올바른 취혈이 되지 않은 경우 아무리 少府 瀉를 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셋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원인이 숨어있는 경우,

예를 들면 화병이라고 진단했던 환자가 중증의 심근경색

을 앓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때에는 환자에게 여러 가지

질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CT나 초음파 등의 정밀검사를 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⑧ 기타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 장

기로 암이 전이된 말기 췌장암 환자를 잘 치료하여 상태가

호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

되어 보호자들과 환자 그리고 의료인 모두 기적적으로 회

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갑자기 감기로 인한 급성 폐

렴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나, 치료가 잘 되고 있던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잠깐 병원 밖으로 외출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잘 대처하는 것도 의료인

의 지혜라고 생각된다.

2. 질병의 상태와 치료와의 상관성

치료의 목적은 환자로 하여금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빨

리 회복되게 하는데 있다. 올바른 치료 방향의 설정과 시

술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료인이 수행해야할 의

료 행위이다. 

특히 발병일과 질병의 경중은 치료의 경과와 밀접한 상관

■발병일

■질병의경중

■질병의진행상황

■위험인자

■正氣의상태

■변증의정확성

■치료의정확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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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교에서 충분한 임상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현실에

서 경험이 부족한 한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환자

들을 진료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은 양질의 의료 환경을 추

구하는 시대적 상황에도 적절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진료의 과정에서 환자의 경과와 예후에 대한 올바른 판

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계의 적절한 제안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광

범위한 질환을 대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조합하

여 병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인 辨證, 혹은 辨證求因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접근 방식과 경과의

관찰을 통하여 어떻게 환자의 예후를 추정할 것인가에 대

한 필자의 소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제안은 바이러스나 세균성 질환 등 한방 의료영역에

서 사실상 보기 힘든 감염성 질환을 제외하고 있음을 서두

에서 밝히며 임상에서 환자의 경과에 대한 예측과 치료 종

결시점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하는 바이다.

Ⅱ. 본론

1. 질병의 경과와 예후에 영향을 주는 중요인자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질병의 경과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① 발병일

발병일이 언제인가 하는 것은 환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이다. 병에도 항상성이 존재하여 급성일수록

빨리 회복되고, 만성일수록 늦게 회복되는 특징이 있다. 

② 질병의 경중

질병이 輕한가 重한가는 앞으로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경한 질병은 쉽게 치료되지만 중한 질병은

잘 회복되지 않고 예후도 좋지 않다.

③ 질병의 진행상황

질병의 진행상황이 호전되고 있는가, 악화되고 있는 중

인가 하는 것도 경과와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 인자이다.

호전되고 있는 병은 약간의 치료에도 쉽게 호전되고, 악

화되고 있는 질병은 오랜 치료와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④ 위험인자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잘못된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환

자가 위험인자(습관)에 노출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

제는 예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자면 당뇨병 환

자가 식탐이 많다면 이는 난치병이다. 가족력에서 당뇨 환

자가 많이 발견된다면 이는 유전적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

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난치에 속한다.

허리가 아픈 사람이 슈퍼마켓과 같이, 많이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면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환자의 성별과 나이, 질병과 유관한 생

활습관, 가족력, 합병증 등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종합하

여 환자에게 올바른 생활지도를 통해 위험인자를 개선하

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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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기의 상태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正邪抗爭으로 인식하고 있다. 正

氣는 선천지기인 元氣와 폐의 호흡작용을 통해 공급받는

宗氣, 음식의 소화흡수를 관장하는 中氣, 臟腑之氣 등을

포괄하는 생명력으로2) 인체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항상

성(homeostasis)과 유사한 의미이다. 

정기는 삶의 영위과정에서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게 살

거나(잘못된 습관), 七情의 所傷(스트레스 등), 혹은 의사

의 잘못된 시술이나 久病 등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정

기의 상태는 식사(飮食有味 혹은 無味), 소화, 수면, 대∙

소변 등과 脈象 등의 관찰을 종합하여 유추할 수 있다. 

《黃帝內經素問∙刺法論》에서“正氣存內, 邪�可干”이

라 언급한 것3)과 같이 정기는 질병의 경과에 중요하게 작

용하고 이에 대한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은 치료의 경과와

예후의 결정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脈象은《黃帝內經素

問∙平人氣象論》에서“有胃氣則生, 無胃氣則死”라고 하

였고, 《黃帝內經�樞∙終始編》에서“邪氣來也 緊而疾, 穀

氣來也 徐而和”한 것처럼3) 胃氣의 有無가 正氣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胃氣가 정상이면 평온하면서도 힘이 있는 상

태의 맥이 관찰되고, 소화흡수나 대∙소변의 장애가 없을

때 정기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급∙만성 경증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으나 중증

질환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

⑥ 변증의 정확성

辨證求因이라는 한방 진단시스템은 광범위한 진료영

역에서 유효하다. 한의학은 證이라는 외부의 발현양상을

귀결하는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고, 이 결과는 치료로

연결되어 辨證施治라고 하는 독특한 진단 및 치료 체계

를 구현하고 있다. 단 이 체계는 다음의 단계가 연속되어

야 한다.

a. 원인의 파악이 가능한가? 

b. 증의 조합이 하나로 귀결되는가? 

c. 그리고 치료방향이 설정되는가? 

상기한 a, b, c의 상황이 어느 하나라도 적절하게 실행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치료의 정확성으로 발전할 수 없

게 된다. 

⑦ 치료의 정확성

올바른 치료는 올바른 변증을 바탕으로 한다. 변증이 되

고나면 치료방향은 자연스럽게 설정된다.

예를 들면 火病을 主訴症으로 하는 환자의 脈이 洪�하

고 舌苔가 有黃한 實熱의 상태를 나타내어 心火를 瀉한다

고 치료의 방향이 설정되면 그 환자에게 침으로 少府(HT8)

瀉를 했을 때나 中(CV17)에 BUM을 시술하였을 때5), 혹

은 三黃瀉心湯을 처방하여 복용하였을 때 호전반응이 나

타나야 한다. 올바른 변증에도 불구하고 호전반응이 나타

나지 않을 때가 임상에서 종종 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처방의 자극이 질병을 치료하기에 부족했을 가

능성이 높다. 이때에는 약이나 침과 같은 치료 자극을 더

강하게 주었을 때 예상했던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 

둘째는 시술의 잘못에 있다. 침을 예로 든다면 少府穴의

올바른 취혈이 되지 않은 경우 아무리 少府 瀉를 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셋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원인이 숨어있는 경우,

예를 들면 화병이라고 진단했던 환자가 중증의 심근경색

을 앓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때에는 환자에게 여러 가지

질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CT나 초음파 등의 정밀검사를 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⑧ 기타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 장

기로 암이 전이된 말기 췌장암 환자를 잘 치료하여 상태가

호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

되어 보호자들과 환자 그리고 의료인 모두 기적적으로 회

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갑자기 감기로 인한 급성 폐

렴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나, 치료가 잘 되고 있던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잠깐 병원 밖으로 외출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잘 대처하는 것도 의료인

의 지혜라고 생각된다.

2. 질병의 상태와 치료와의 상관성

치료의 목적은 환자로 하여금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빨

리 회복되게 하는데 있다. 올바른 치료 방향의 설정과 시

술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료인이 수행해야할 의

료 행위이다. 

특히 발병일과 질병의 경중은 치료의 경과와 밀접한 상관

■발병일

■질병의경중

■질병의진행상황

■위험인자

■正氣의상태

■변증의정확성

■치료의정확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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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고 있다. 발병일의 길고 짧음은 질병과 인체가

지닌 항상성(homeostasis)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발병일

이 오래 되지 않은 질환은 인체의 항상성에 의해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강하여 쉽게 치료되

는 경향이 있고, 발병일이 오래된 질환은 질병의 항상성으

로 인해 쉽게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질병의 경중(F)과 치료 작용(F’)의 관계 또한 뉴턴의 운

동법칙 중의 하나인‘작용과 반작용의 법칙’과 유사한 특

성이 있다. 즉, 반대되는 힘이 얼마나, 어떠한 방향으로 작

용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은 다르게 된다. 질병이 가

벼운 경우는 F의 값이 작으므로 치료에 쉽게 반응하지만,

중한 경우는 F의 값이 크므로 웬만한 F’(치료 작용)로는

잘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F값이 아주 작은 경증의 경우나 발병일이 짧은 경

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질병은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자 하는 항상성의 작용에 의해 치료에 대한 반발작용을 나

타낸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해보면 발병일과 질병의 경중,

그리고 치료에 반응하는 특정 패턴과 치료 종결시점까지

의 시술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급성ㆍ경증의 치료경과

치료에 쉽게 반응하고 양호한 호전반응을 나타낸다. 반

발작용은 크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1-2회의 시술로도 큰

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5회 전후에서 치료가 종결된

다. 염좌와 같은 근육계 질환이나 食滯 등의 소화기 질환,

감기 등에서 흔히 나타난다(Fig. 1). 

② 아급성ㆍ경증의 치료경과

일정기간 약간의 호전과 반발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된다. 반발 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안정기 상태에

서 치료가 종료된다. 급성∙경증의 질환이 초기에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여 2-4주가량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흔히

나타난다(Fig. 2).

일반적으로 5-10회의 치료과정이 진행된다. 

③ 만성∙중등도 질환의 치료경과

관절염이나 추간판 탈출증 등 근∙골격계 질환에서 흔

히 확인된다. 급성이나 아급성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가 수

행되었으면 쉽게 회복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아 만성적

인 상태로 진행된 경우, 혹은 중증 질환으로 출발하여 적

절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만성화된

경우이다. 

적절한치료가동반되지않으면정기가허약하여점차악

화되거나 현상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환자의 정기가 강한

경우에는장기간에걸쳐저절로서서히회복되기도한다. 

환자의 병증이 중하거나 정기가 허약할 때에는 치료 초

기에 무반응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치료에

잘 반응하며 호전되는 경향이 많은 질환에 해당된다.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었을 때에 쉽게 호전과 반발작용

이 나타나고, 치료가 진행될수록 점차 호전되면서 안정기

에 접어들어 치료과정이 종결된다.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과 유형에 해당된다(Fig. 3). 

일반적으로 10-30회의 치료과정이 진행된다.  

④ 만성∙중증 질환의 치료경과

비교적 상태가 중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계 질환, 만성 간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

술자의 진단 및 치료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형

이기도 하다.

누적된 피로 등이나 강력한 外因, 정기의 쇠퇴, 혹은 유

전적 素因 등에 의해 병의 출발 단계에서 이미 환자는 중

증의 질환으로 진단을 받는다. 또한 장기간 동안 호전과

악화의 반복된 경과를 경험한 바 있으며, 이미 정기가 쇠

약하여 스스로 회복될 능력은 상실한 경우가 많다.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환자

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가 많은 경우이다. 

치료 초기에 호전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질병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눈에 띄는 호전과 반

발작용이 잘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 기간 무변화기

를 거치면서 점차 호전된다. 

보편적으로 치료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잘 나타나지 않고, 어느 시점부터 회복기로 들어가면서 점

차 호전되므로 진료 초기에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

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이다(Fig. 4). 

일반적으로 30회 이상의 치료과정이 진행되며 치료 종

결 후에도 4-12회/년의 정기적 관리를 통하여 재발을 예

방하여야 한다. 

⑤ 중증ㆍ난치성 질환의 치료경과

말기 암이나 원인 불명의 치명적 질환, 유전성 질환 중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워낙

질병이 가지고 있는 힘(F)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료

방법이 경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환자는 악화되어 사망

에 이른다(Fig. 5. ⓐ). 

거의 모든 환자는 정기가 매우 허약한 상태에 있고, 현

재 의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떠한 補法을 사용하여도 정

기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환자나 시

술자 모두 힘든 과정을 거친다. 치료에 호전반응을 나타내

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악화되어 결국은 사망하게

되고(ⓑ), 드물게 치료에 잘 반응하여 환자가 악화의 과정

을 가지 않고 현상유지가 되거나(ⓒ)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시술자의 주의 깊은 관찰과 환자 및 보호자들에 대한 세

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질환들이다. 중증∙난치성 환자의

치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

한 경우에는 의료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분

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질병의 경과(도미노와 fade out 현상)

한의학계의 특성상 염좌나 식체와 같은 단순한 질환을

제외하고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과가 만

족스럽지 않아 병이 만성화 된 후에 내원하는 환자가 많은

편이다.

만성 환자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치료 과정 중 처음 내원하였을

때 호소하였던 증상이 호전되면 또 다른 병을 치료해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병이 공존하였을 때 어

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원칙의 설정과 경과의

예측은 한의사나 환자 모두 상호간의 신뢰구축이나 치료

기간 단축, 상호간의 경제적 효과 등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黃帝內經�樞∙病本編》에서“先病而後逆者, 治其本;

先逆而後病者, 治其本. 先寒而後生病者, 治其本; 先病而後

生寒者, 治其本. 先熱而後生病者, 治其本. 先泄而後生他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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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경증의 치료 경과 Ⅰ

아급성∙경증의 치료 경과 Ⅱ

만성질환의 치료 경과Ⅱ(重等度)

중증∙난치성 질환의 치료경과

만성질한의 치료 경과Ⅰ(中等度)

Fig. 1. 급성 경증에서 나타나는 치료 경과, 치료에 쉽게 반응하

면서 호전된다. 

Fig. 2. 아급성∙경증의 치료경과, 치료에 쉽게 반응하며 약간의

변화기를 거치면서 회복된다. 

Fig. 3. 중등도의 만성질한의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과, 반등

기와 회복기를 반복하면서 점차 안정기에 접어든다. 

Fig. 4. 만성 중증 질환에서의 치료 경과 유형. 적절한 치료 방향

과 시술이 이루어졌을 때 환자는 일정 기간의 무변화기

를 거치면서 차차 호전되는 회복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

어든다. 의료인의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질환이다. 

Fig. 5. 중증∙난치성 질환에서의 치료 경과. 일반적으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가의 체

계적 관리가 바람직한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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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고 있다. 발병일의 길고 짧음은 질병과 인체가

지닌 항상성(homeostasis)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발병일

이 오래 되지 않은 질환은 인체의 항상성에 의해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강하여 쉽게 치료되

는 경향이 있고, 발병일이 오래된 질환은 질병의 항상성으

로 인해 쉽게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질병의 경중(F)과 치료 작용(F’)의 관계 또한 뉴턴의 운

동법칙 중의 하나인‘작용과 반작용의 법칙’과 유사한 특

성이 있다. 즉, 반대되는 힘이 얼마나, 어떠한 방향으로 작

용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은 다르게 된다. 질병이 가

벼운 경우는 F의 값이 작으므로 치료에 쉽게 반응하지만,

중한 경우는 F의 값이 크므로 웬만한 F’(치료 작용)로는

잘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F값이 아주 작은 경증의 경우나 발병일이 짧은 경

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질병은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자 하는 항상성의 작용에 의해 치료에 대한 반발작용을 나

타낸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해보면 발병일과 질병의 경중,

그리고 치료에 반응하는 특정 패턴과 치료 종결시점까지

의 시술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급성ㆍ경증의 치료경과

치료에 쉽게 반응하고 양호한 호전반응을 나타낸다. 반

발작용은 크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1-2회의 시술로도 큰

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5회 전후에서 치료가 종결된

다. 염좌와 같은 근육계 질환이나 食滯 등의 소화기 질환,

감기 등에서 흔히 나타난다(Fig. 1). 

② 아급성ㆍ경증의 치료경과

일정기간 약간의 호전과 반발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된다. 반발 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안정기 상태에

서 치료가 종료된다. 급성∙경증의 질환이 초기에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여 2-4주가량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흔히

나타난다(Fig. 2).

일반적으로 5-10회의 치료과정이 진행된다. 

③ 만성∙중등도 질환의 치료경과

관절염이나 추간판 탈출증 등 근∙골격계 질환에서 흔

히 확인된다. 급성이나 아급성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가 수

행되었으면 쉽게 회복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아 만성적

인 상태로 진행된 경우, 혹은 중증 질환으로 출발하여 적

절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만성화된

경우이다. 

적절한치료가동반되지않으면정기가허약하여점차악

화되거나 현상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환자의 정기가 강한

경우에는장기간에걸쳐저절로서서히회복되기도한다. 

환자의 병증이 중하거나 정기가 허약할 때에는 치료 초

기에 무반응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치료에

잘 반응하며 호전되는 경향이 많은 질환에 해당된다.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었을 때에 쉽게 호전과 반발작용

이 나타나고, 치료가 진행될수록 점차 호전되면서 안정기

에 접어들어 치료과정이 종결된다.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과 유형에 해당된다(Fig. 3). 

일반적으로 10-30회의 치료과정이 진행된다.  

④ 만성∙중증 질환의 치료경과

비교적 상태가 중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계 질환, 만성 간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

술자의 진단 및 치료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형

이기도 하다.

누적된 피로 등이나 강력한 外因, 정기의 쇠퇴, 혹은 유

전적 素因 등에 의해 병의 출발 단계에서 이미 환자는 중

증의 질환으로 진단을 받는다. 또한 장기간 동안 호전과

악화의 반복된 경과를 경험한 바 있으며, 이미 정기가 쇠

약하여 스스로 회복될 능력은 상실한 경우가 많다.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환자

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가 많은 경우이다. 

치료 초기에 호전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질병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눈에 띄는 호전과 반

발작용이 잘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 기간 무변화기

를 거치면서 점차 호전된다. 

보편적으로 치료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잘 나타나지 않고, 어느 시점부터 회복기로 들어가면서 점

차 호전되므로 진료 초기에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

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이다(Fig. 4). 

일반적으로 30회 이상의 치료과정이 진행되며 치료 종

결 후에도 4-12회/년의 정기적 관리를 통하여 재발을 예

방하여야 한다. 

⑤ 중증ㆍ난치성 질환의 치료경과

말기 암이나 원인 불명의 치명적 질환, 유전성 질환 중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워낙

질병이 가지고 있는 힘(F)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료

방법이 경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환자는 악화되어 사망

에 이른다(Fig. 5. ⓐ). 

거의 모든 환자는 정기가 매우 허약한 상태에 있고, 현

재 의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떠한 補法을 사용하여도 정

기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환자나 시

술자 모두 힘든 과정을 거친다. 치료에 호전반응을 나타내

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악화되어 결국은 사망하게

되고(ⓑ), 드물게 치료에 잘 반응하여 환자가 악화의 과정

을 가지 않고 현상유지가 되거나(ⓒ)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시술자의 주의 깊은 관찰과 환자 및 보호자들에 대한 세

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질환들이다. 중증∙난치성 환자의

치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

한 경우에는 의료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분

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질병의 경과(도미노와 fade out 현상)

한의학계의 특성상 염좌나 식체와 같은 단순한 질환을

제외하고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과가 만

족스럽지 않아 병이 만성화 된 후에 내원하는 환자가 많은

편이다.

만성 환자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치료 과정 중 처음 내원하였을

때 호소하였던 증상이 호전되면 또 다른 병을 치료해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병이 공존하였을 때 어

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원칙의 설정과 경과의

예측은 한의사나 환자 모두 상호간의 신뢰구축이나 치료

기간 단축, 상호간의 경제적 효과 등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黃帝內經�樞∙病本編》에서“先病而後逆者, 治其本;

先逆而後病者, 治其本. 先寒而後生病者, 治其本; 先病而後

生寒者, 治其本. 先熱而後生病者, 治其本. 先泄而後生他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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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경증의 치료 경과 Ⅰ

아급성∙경증의 치료 경과 Ⅱ

만성질환의 치료 경과Ⅱ(重等度)

중증∙난치성 질환의 치료경과

만성질한의 치료 경과Ⅰ(中等度)

Fig. 1. 급성 경증에서 나타나는 치료 경과, 치료에 쉽게 반응하

면서 호전된다. 

Fig. 2. 아급성∙경증의 치료경과, 치료에 쉽게 반응하며 약간의

변화기를 거치면서 회복된다. 

Fig. 3. 중등도의 만성질한의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과, 반등

기와 회복기를 반복하면서 점차 안정기에 접어든다. 

Fig. 4. 만성 중증 질환에서의 치료 경과 유형. 적절한 치료 방향

과 시술이 이루어졌을 때 환자는 일정 기간의 무변화기

를 거치면서 차차 호전되는 회복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

어든다. 의료인의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질환이다. 

Fig. 5. 중증∙난치성 질환에서의 치료 경과. 일반적으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가의 체

계적 관리가 바람직한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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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e out 현상이란 환자가 호소하는 전체적인 증상이

특정 원인과 연관되어 있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전체적인 증상들이 서서히 호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아침에 자욱했던 안개가 햇빛에 서서히 사

라지는 현상과 같이, 처음에는 증상들이 심하였으나 점차

가벼워지면서 사라지는 경우로 만성, 허증 질환에서 흔히

나타난다(Fig. 7). Fig. 4와 같이 무변화기가 어느 정도 지

속되면서 회복기에 접어드는 것처럼 치료의 초기에는 증

상의 변화가 거의 없다가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호전되므

로 환자와 시술자 모두 일정 기간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일

반적인 호전반응의 양상은 증상의 개선과 더불어, 혹은 증

상의 변화 전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반응이 나타난다. 

■피부의 반응：피부에 윤기가 나고 밝아지며 기미가

줄어든다. 건조한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거나 새 머리카락

이 많이 난다. 탁했던 손톱의 색깔이 선홍색으로 바뀐다.

■소화기 반응：소화가 잘되고 쉽게 배가 고프며 음식

이 맛있다.(胃氣 및 正氣의 회복) 

■정신적 반응：부정적이고 우울한 상태가 점차 밝아지

고 긍정적으로 바뀐다. 평소에 갚은 잠을 자지 못하고 꿈

을 많이 꾸다가 숙면을 취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진다. 

■전신의 반응：근력이 좋아지고 움직임이 가볍다.  

중증의 질환과 더불어 몇 개의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

도미노와 fade out 현상은 때로는 같이, 혹은 하나만 나타

나기도 하며 어느 정도의 경과 관찰을 통해 환자와 질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4. 難經의 五邪論에 근거한 예후의 예상

한의학은 음양오행이라는 인식방법론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적용하면서 발전하였다. 이 중《難經∙第五十難》

의“以五行�論分析五邪傳變”이론7)은 복잡한 전변과 향후

발생할 질병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七情으로 인한 臟病이나 만성 난치성 질환은 五邪

論에 입각한 오행규율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임

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예후의 판별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론이다.

《難經∙第五十難》에서 말하는 五邪란 虛邪, 實邪, 賊邪,

微邪, 그리고 正邪를 말한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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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 治其本, 必且調之, 乃治其他病. 先病而後中滿者, 治其

標. 先病後泄者, 治其本. 先中滿而後煩心者, 治其本.”이라

하여6) 질환에 따라 치료의 선후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대의

복잡한 질환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

된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병증이 복합되어 있을 때의 치료

순서는 급한 병을 먼저 치료하고, 완만한 병을 나중에 치

료하는 것이다. 급한 병이라는 것은 환자의 고통이 심하거

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병 등을 의미하고, 완만한 병

은 환자의 불편이 심하지 않거나 늦게 치료하여도 전체적

인 치료 과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병을 말한다. 

여러 가지 병들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진행 과정도

치료의 방향이나 예후를 파악하는데 소중한 근거가 된다.

질병의 진행과정은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

고 있고 어느 시점, 어떠한 환경에서 새로운 병증이 발생

하였는지를 관찰해보면 처음의 병증과 유관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연관성이 없이 여러 가지 병이 존재하는 경우는 시간의

역으로 최근의 병부터 시작하여 최초의 병으로 순서대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무릎에 퇴행성관절염을 호소하는 환자(①)가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쳤고(②), 이들의 치료를 위해

병원 약을 먹다가 위염이 발생하였으며(③), 최근에는 편

도선염으로 인해 발열과 연하장애, 인후부의 통증 등을 호

소한다(④)고 하였을 때 바람직한 치료의 방향은 ④→③

→②→①이 된다. 환자의 증상은 하나의 치료가 종결되면

서 하나씩 없어지는 형태로 경과가 나타나게 된다(그림 6).   

여러 가지의 병이 일관성을 가지면서 존재하는 경우는

최초의 병이 발생한 원인을 치료하면 전체적인 증상이 서

서히 사라지게 된다(Fig. 6).

예를 들면 정신적 충격을 받고 心熱이 발생한 환자가

(①) 기운이 없어지고 우울해지며(肺氣虛-②), 갑자기 화

가 치밀어 오르고 옆구리가 당기며(肝火上炎-③), 입맛이

없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전신의 기운이 없다(脾氣虛-

④)고 하였을 때 心熱을 치료하면 전체적인 증상들이 서서

히 사라지며(fade out) 특히 최근에 생긴 병들부터 차례로

없어지는 경과 유형을 나타난다(Fig. 7).  

정기의 상태, 질병의 경중, 급∙만성, 변증과 치료의 정

확성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치료에 대한 질병의

반응 및 경과는 호전반응과 반발작용의 강약에 의해 도미

노와 fade out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도미노 현상이란 목표하였던 증상이 치료 후 소실되는

반응이 분명하고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

으로 급성, 경증의 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변증이나 치

료의 정확성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Fig.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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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원인과 종류가 다른 여러병들이 공존하는 경우의 치료와 경과. 

치료에서는 환자가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질환이나 최근의

병부터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은 치료가 진행된 것만 사라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반적으

로 나타나면서 호전된다. 약침은 1,2,3,4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저하게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Fig. 7.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하여 복잡하게 전변한 경우의 치료와 경

과 모든 병이 처음의 발생 원인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처음의 발병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증

상은 치료가 진행되면서 점차 호전되고(fade out) 치료 경과는

최근 발생한 병증부터 서서히 사라지는 양상으로 진행한다. 

Fig. 9. 《難經∙五邪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五邪의 개념

하나의 병이 발생하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難經에

서는 해석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병의 흐름을 파악하여 질병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예후를 예측하기에 적

절한 이론이다. 

Fig. 8.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미노 현상. 

환자의 다양한 증상을 도미노에 비유할 때(A) 일부분에 대한 접근이 정확하면 관련된 증상만이 빠르게 소실되고(B), 전체적인 접근이 정확하

고 치료가 적절하였을 때는 모든 증상이 호전된다(C).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급성∙경증의 질한에서 흔히 나타난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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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e out 현상이란 환자가 호소하는 전체적인 증상이

특정 원인과 연관되어 있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전체적인 증상들이 서서히 호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아침에 자욱했던 안개가 햇빛에 서서히 사

라지는 현상과 같이, 처음에는 증상들이 심하였으나 점차

가벼워지면서 사라지는 경우로 만성, 허증 질환에서 흔히

나타난다(Fig. 7). Fig. 4와 같이 무변화기가 어느 정도 지

속되면서 회복기에 접어드는 것처럼 치료의 초기에는 증

상의 변화가 거의 없다가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호전되므

로 환자와 시술자 모두 일정 기간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일

반적인 호전반응의 양상은 증상의 개선과 더불어, 혹은 증

상의 변화 전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반응이 나타난다. 

■피부의 반응：피부에 윤기가 나고 밝아지며 기미가

줄어든다. 건조한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거나 새 머리카락

이 많이 난다. 탁했던 손톱의 색깔이 선홍색으로 바뀐다.

■소화기 반응：소화가 잘되고 쉽게 배가 고프며 음식

이 맛있다.(胃氣 및 正氣의 회복) 

■정신적 반응：부정적이고 우울한 상태가 점차 밝아지

고 긍정적으로 바뀐다. 평소에 갚은 잠을 자지 못하고 꿈

을 많이 꾸다가 숙면을 취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진다. 

■전신의 반응：근력이 좋아지고 움직임이 가볍다.  

중증의 질환과 더불어 몇 개의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

도미노와 fade out 현상은 때로는 같이, 혹은 하나만 나타

나기도 하며 어느 정도의 경과 관찰을 통해 환자와 질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4. 難經의 五邪論에 근거한 예후의 예상

한의학은 음양오행이라는 인식방법론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적용하면서 발전하였다. 이 중《難經∙第五十難》

의“以五行�論分析五邪傳變”이론7)은 복잡한 전변과 향후

발생할 질병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七情으로 인한 臟病이나 만성 난치성 질환은 五邪

論에 입각한 오행규율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임

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예후의 판별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론이다.

《難經∙第五十難》에서 말하는 五邪란 虛邪, 實邪, 賊邪,

微邪, 그리고 正邪를 말한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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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 治其本, 必且調之, 乃治其他病. 先病而後中滿者, 治其

標. 先病後泄者, 治其本. 先中滿而後煩心者, 治其本.”이라

하여6) 질환에 따라 치료의 선후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대의

복잡한 질환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

된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병증이 복합되어 있을 때의 치료

순서는 급한 병을 먼저 치료하고, 완만한 병을 나중에 치

료하는 것이다. 급한 병이라는 것은 환자의 고통이 심하거

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병 등을 의미하고, 완만한 병

은 환자의 불편이 심하지 않거나 늦게 치료하여도 전체적

인 치료 과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병을 말한다. 

여러 가지 병들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진행 과정도

치료의 방향이나 예후를 파악하는데 소중한 근거가 된다.

질병의 진행과정은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

고 있고 어느 시점, 어떠한 환경에서 새로운 병증이 발생

하였는지를 관찰해보면 처음의 병증과 유관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연관성이 없이 여러 가지 병이 존재하는 경우는 시간의

역으로 최근의 병부터 시작하여 최초의 병으로 순서대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무릎에 퇴행성관절염을 호소하는 환자(①)가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쳤고(②), 이들의 치료를 위해

병원 약을 먹다가 위염이 발생하였으며(③), 최근에는 편

도선염으로 인해 발열과 연하장애, 인후부의 통증 등을 호

소한다(④)고 하였을 때 바람직한 치료의 방향은 ④→③

→②→①이 된다. 환자의 증상은 하나의 치료가 종결되면

서 하나씩 없어지는 형태로 경과가 나타나게 된다(그림 6).   

여러 가지의 병이 일관성을 가지면서 존재하는 경우는

최초의 병이 발생한 원인을 치료하면 전체적인 증상이 서

서히 사라지게 된다(Fig. 6).

예를 들면 정신적 충격을 받고 心熱이 발생한 환자가

(①) 기운이 없어지고 우울해지며(肺氣虛-②), 갑자기 화

가 치밀어 오르고 옆구리가 당기며(肝火上炎-③), 입맛이

없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전신의 기운이 없다(脾氣虛-

④)고 하였을 때 心熱을 치료하면 전체적인 증상들이 서서

히 사라지며(fade out) 특히 최근에 생긴 병들부터 차례로

없어지는 경과 유형을 나타난다(Fig. 7).  

정기의 상태, 질병의 경중, 급∙만성, 변증과 치료의 정

확성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치료에 대한 질병의

반응 및 경과는 호전반응과 반발작용의 강약에 의해 도미

노와 fade out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도미노 현상이란 목표하였던 증상이 치료 후 소실되는

반응이 분명하고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

으로 급성, 경증의 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변증이나 치

료의 정확성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Fig.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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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원인과 종류가 다른 여러병들이 공존하는 경우의 치료와 경과. 

치료에서는 환자가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질환이나 최근의

병부터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은 치료가 진행된 것만 사라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반적으

로 나타나면서 호전된다. 약침은 1,2,3,4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저하게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Fig. 7.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하여 복잡하게 전변한 경우의 치료와 경

과 모든 병이 처음의 발생 원인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처음의 발병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증

상은 치료가 진행되면서 점차 호전되고(fade out) 치료 경과는

최근 발생한 병증부터 서서히 사라지는 양상으로 진행한다. 

Fig. 9. 《難經∙五邪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五邪의 개념

하나의 병이 발생하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難經에

서는 해석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병의 흐름을 파악하여 질병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예후를 예측하기에 적

절한 이론이다. 

Fig. 8.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미노 현상. 

환자의 다양한 증상을 도미노에 비유할 때(A) 일부분에 대한 접근이 정확하면 관련된 증상만이 빠르게 소실되고(B), 전체적인 접근이 정확하

고 치료가 적절하였을 때는 모든 증상이 호전된다(C).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급성∙경증의 질한에서 흔히 나타난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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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가지 병증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급∙만성, 질

병의 경중, 그리고 시술의 정확성 정도에 따라 목표하였던

증상이 치료 후 빠르게 소실되는 도미노 현상과 서서히 사

라지는 fade out 현상이 나타난다.

5. 《難經∙第五十難》의“以五行�論分析五邪傳變”이론

은 臟腑간의 영향에 의한 질병의 진행과 예후의 흐름을 파

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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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邪는 本臟自病으로 다른 장기에서 병이 온 것이 아니

라 그 자체가 동일한 속성에 의해 병을 얻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여름에 더위를 먹어서 心病이 발생하거나, 風邪

가 肝을 침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虛邪는 母로부터 병의 원인이 제공되어 손상을 입은 경

우이다. 예를 들면 腎陰虛로 인해 肝血虛가 발생하여 眩

暈, 耳鳴, 眼球乾澁 등이 나타난 경우이다. 腎陰虛는 肝血

虛의 虛邪이다. 

實邪는 子로부터 병의 원인이 제공되어 손상을 입은 경

우이다. 예를 들면 心火로 인해 肝火上炎이 발생하여 頭

痛, 眩暈, 耳鳴, 躁急�怒 등이 나타난 경우이다. 心火는

肝火上炎의 實邪이다.

賊邪는 자신을 克하는 장기의 문제가 파급되어 손상을

입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肺熱로 인해 肝主筋의 기능이

영향을 받아 宗筋이 이완되고 팔∙다리의 근육이 위축, 무

력화되는 경우이다. 肺熱은 肝主筋의 賊邪이다.

微邪는 자신이 克하는 장기의 문제가 파급되어 손상을

입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脾의 운화기능 실조가 肝에 영

향을 미쳐 肝의 소설기능이 실조되면서 胸脇苦滿, 腹脹 등

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脾의 운화실조는 肝의 소설기능 실

조의 微邪가 된다.  

실제 이러한 臟腑間의 상관관계는 임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필자가 임상에서 오사론의 가치를 언급하는 이유

는 두 장부간의 영향에서 그 흐름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부에도 일정한 규율을 유지하면서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난치병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암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正邪는 갑상선암(폐)이나 전립선암(신)처럼 잘 전이가

되지 않고 있는 형태의 암에 해당된다.

虛邪는 위→비→폐→골(신) 등으로 전이되는 형태의 암

과 같이 土→�→水의 순방향으로 진행하는 유형이다.

實邪는 유방(간)→골(신)→폐 등으로 전이되는 형태의

암과 같이 木→水→�의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유형이다.

賊邪는 폐(갑상선)→간→췌장 등으로 전이되는 형태의

암과 같이 �→木→土의 相克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형이

다.

微邪는 위(췌장)→간→폐 등으로 전이되는 형태의 암과

같이 土→木→�의 相侮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형이다.

중증 질환은 워낙 변수 요인이 많이 작용하므로 정확한

경과와 예후를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예후와 관련하여 보면 순방향으로 가는 것(相生, 相

克)이 역방향(實邪, 相侮)보다는 예후가 좋고, 相克이나 相

侮와 같이 움직임의 폭이 넓은 경우보다는 虛邪나 實邪가

좀 더 안정적인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 기간

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虛邪나

實邪의 방향으로 병이 진행하는 경우는 병의 진행속도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F값도 相克이나 相侮에 비하여 약

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相克이나 相侮와 같이 움직임의

폭이 넓게 진행되는 경우는 F값도 크고 어떠한 상황이 벌

어질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제안을 확인하여 정설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

제가 있다. 단지 중증 환자의 병증을 관찰하면서《難經∙

五邪論》과 연계하여 예후를 분석해보니 일정한 패턴에 의

해 병증이 나타나고 진행되며, 이것이 예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됨을 필자가 알게 되어 한의사들의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하는 바임을 분명히 한다.

Ⅲ. 결론

저자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치료경과와 예후에 대한 내

용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질병의 경과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

자들은 발병일, 질병의 경중, 질병의 진행상황, 질병에 대

한 위험인자의 영향, 환자가 유지하고 있는 正氣의 상태,

치료자가 찾아낸 변증의 정확성, 치료방법의 정확성, 그리

고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의 영향 등이 있다.

2. 질병의 상태와 치료 경과의 상관성은 올바른 치료 방

향의 설정과 시술에 의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특히

발병일과 질병의 경중은 항상성 및 힘의 상호작용에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질병의 치료과정과 예후 판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상호작용에 의해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3. 여러 가지 병증이 복합되어 나타날 때의 치료 순서는

급한 병을 먼저 치료하고, 완만한 병을 나중에 치료하는

것이 대강이다. 연관성이 없이 여러 가지 병이 존재하는

경우는 시간의 역으로 최근의 병부터 시작하여 최초의 병

으로 순서대로 치료하고, 병이 특정 원인에 의해 일관성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경우는 최초의 병이 발생한 원인을 치

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8 대한약침학회지 제10권 제3호(2007년 12월)

201~210  1904.9.1 9:40 PM  페이지193



4. 여러 가지 병증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급∙만성, 질

병의 경중, 그리고 시술의 정확성 정도에 따라 목표하였던

증상이 치료 후 빠르게 소실되는 도미노 현상과 서서히 사

라지는 fade out 현상이 나타난다.

5. 《難經∙第五十難》의“以五行�論分析五邪傳變”이론

은 臟腑간의 영향에 의한 질병의 진행과 예후의 흐름을 파

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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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邪는 本臟自病으로 다른 장기에서 병이 온 것이 아니

라 그 자체가 동일한 속성에 의해 병을 얻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여름에 더위를 먹어서 心病이 발생하거나, 風邪

가 肝을 침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虛邪는 母로부터 병의 원인이 제공되어 손상을 입은 경

우이다. 예를 들면 腎陰虛로 인해 肝血虛가 발생하여 眩

暈, 耳鳴, 眼球乾澁 등이 나타난 경우이다. 腎陰虛는 肝血

虛의 虛邪이다. 

實邪는 子로부터 병의 원인이 제공되어 손상을 입은 경

우이다. 예를 들면 心火로 인해 肝火上炎이 발생하여 頭

痛, 眩暈, 耳鳴, 躁急�怒 등이 나타난 경우이다. 心火는

肝火上炎의 實邪이다.

賊邪는 자신을 克하는 장기의 문제가 파급되어 손상을

입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肺熱로 인해 肝主筋의 기능이

영향을 받아 宗筋이 이완되고 팔∙다리의 근육이 위축, 무

력화되는 경우이다. 肺熱은 肝主筋의 賊邪이다.

微邪는 자신이 克하는 장기의 문제가 파급되어 손상을

입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脾의 운화기능 실조가 肝에 영

향을 미쳐 肝의 소설기능이 실조되면서 胸脇苦滿, 腹脹 등

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脾의 운화실조는 肝의 소설기능 실

조의 微邪가 된다.  

실제 이러한 臟腑間의 상관관계는 임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필자가 임상에서 오사론의 가치를 언급하는 이유

는 두 장부간의 영향에서 그 흐름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부에도 일정한 규율을 유지하면서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난치병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암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正邪는 갑상선암(폐)이나 전립선암(신)처럼 잘 전이가

되지 않고 있는 형태의 암에 해당된다.

虛邪는 위→비→폐→골(신) 등으로 전이되는 형태의 암

과 같이 土→�→水의 순방향으로 진행하는 유형이다.

實邪는 유방(간)→골(신)→폐 등으로 전이되는 형태의

암과 같이 木→水→�의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유형이다.

賊邪는 폐(갑상선)→간→췌장 등으로 전이되는 형태의

암과 같이 �→木→土의 相克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형이

다.

微邪는 위(췌장)→간→폐 등으로 전이되는 형태의 암과

같이 土→木→�의 相侮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형이다.

중증 질환은 워낙 변수 요인이 많이 작용하므로 정확한

경과와 예후를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예후와 관련하여 보면 순방향으로 가는 것(相生, 相

克)이 역방향(實邪, 相侮)보다는 예후가 좋고, 相克이나 相

侮와 같이 움직임의 폭이 넓은 경우보다는 虛邪나 實邪가

좀 더 안정적인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 기간

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虛邪나

實邪의 방향으로 병이 진행하는 경우는 병의 진행속도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F값도 相克이나 相侮에 비하여 약

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相克이나 相侮와 같이 움직임의

폭이 넓게 진행되는 경우는 F값도 크고 어떠한 상황이 벌

어질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제안을 확인하여 정설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

제가 있다. 단지 중증 환자의 병증을 관찰하면서《難經∙

五邪論》과 연계하여 예후를 분석해보니 일정한 패턴에 의

해 병증이 나타나고 진행되며, 이것이 예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됨을 필자가 알게 되어 한의사들의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하는 바임을 분명히 한다.

Ⅲ. 결론

저자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치료경과와 예후에 대한 내

용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질병의 경과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

자들은 발병일, 질병의 경중, 질병의 진행상황, 질병에 대

한 위험인자의 영향, 환자가 유지하고 있는 正氣의 상태,

치료자가 찾아낸 변증의 정확성, 치료방법의 정확성, 그리

고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의 영향 등이 있다.

2. 질병의 상태와 치료 경과의 상관성은 올바른 치료 방

향의 설정과 시술에 의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특히

발병일과 질병의 경중은 항상성 및 힘의 상호작용에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질병의 치료과정과 예후 판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상호작용에 의해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3. 여러 가지 병증이 복합되어 나타날 때의 치료 순서는

급한 병을 먼저 치료하고, 완만한 병을 나중에 치료하는

것이 대강이다. 연관성이 없이 여러 가지 병이 존재하는

경우는 시간의 역으로 최근의 병부터 시작하여 최초의 병

으로 순서대로 치료하고, 병이 특정 원인에 의해 일관성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경우는 최초의 병이 발생한 원인을 치

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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